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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같이의 가치

업무에 지친 그대 떠나라!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시간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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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처럼 달달한 우리
함께여서 달콤한 시간!
봄이 오고 있는 3월의 어느 날, 구몬 고양지국 식구들이 일산의 한 비닐

하우스를 찾았다. 초록으로 무성한 딸기밭,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딸기

와 함께한 맛있고 달콤한 시간을 소개한다.

글 _ 염가희 / 사진 _ 장서우

함께해서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을 꿈꾸는 〈같이의 가치〉가 다가올 봄을 맞아, 달콤한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일산의 

한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에는 구몬 고양지국 식구들이 함께했다. 

비닐하우스 속 넓게 펼쳐진 딸기밭은 미리 봄이 온 듯 초록으로 무성했다. 거기에 빨갛게 달린 딸기라니! 참여한 

식구들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다. “딸기 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라는 소리에 전원 집중! 불타는 학구열로 짧은 시

간 내에 딸기 따는 법을 마스터한 식구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딸기밭으로 스며들었다. 

딸기를 따는 걸까, 웃음을 따는 걸까. 싱그러운 딸기 밭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딸기가 정말 크다” 

“딸기 향이 너무 좋고 진하다”는 감탄과 “왜 지국장님은 작은 딸기 밖에 못 따셨냐”, “자세가 어색하다” 등의 농담으

로 딸기밭이 술렁거렸다. 

이어 각자 바구니 가득 딴 딸기를 자랑하며 막간 기념 촬영이 진행됐는데, 담뿍 담긴 새콤달콤한 딸기만큼 지국 식

구들의 얼굴도 뿌듯함으로 빛났다. 

맛있는 딸기를 땄으니, 맛있게 먹어볼 시간. 딸기는 역시 바로 따서 생으로 먹는 게 최고라며 손을 걷어붙이고 앞장

서서 딸기를 씻은 건 바로 김길준 지구장 이었다. 그는 큰 딸기를 맛보고는 “딸기가 정말 달아요. 달아. 이렇게 맛있

는 딸기는 처음이에요. 얼른 드셔보세요”라며, 마치 딸기 전도사처럼 지국 식구들에게 딸기를 권했다. 딸기를 맛본 

식구들은 “밭에서 바로 따 먹으니 꿀맛이다”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색다르게 딸기를 즐기기 위해 딸기잼 만들기와 퐁듀 만들기도 진행됐다. 딸기잼을 처음 만들어본다는 지국 식구

들. 딸기를 으깨고 설탕을 넣고 끓이는 과정을 함께하며 즐거운 수다 타임이 시작됐다. 평소 사무실에서 나누던 이

야기들을 외부 공간에서 체험을 하며 나누니 분위기가 한껏 들뜨고 흥겨워졌다. 루비처럼 예쁜 색감을 자랑하는 

딸기잼이 찐득하게 완성되며 달콤한 향이 실내에 가득 찼고, 이날의 달달한 분위기도 한껏 고조됐다. 

달콤함과 달콤함이 만나면? 달콤함 두 배! 딸기를 초콜릿에 찍어 먹는 딸기 퐁듀가 이날 체험의 마무리를 장식했

다. 녹인 초콜릿과 만난 딸기가 슈가 파우더 등으로 꾸며져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딸기 퐁듀로 탄생했다. 

“너무 즐거웠어요”라며 손을 밝게 인사해 준 고양지국 식구들. 언제나 밝은 미소 간직하며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교원가족》이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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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하루 일과 중 

딸기체험은 신선한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지국 식구들끼리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식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혜 지구장

정말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하게 웃고 즐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딴 예쁜 딸기가 어찌나 

맛까지 좋던지요~. 

퇴근 후 가족들에게 

자랑도 하고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김지우 지구장

딸기잼을 만들어요!

1. 냄비와 깨끗하게 씻은 딸기, 설탕과 

 주걱을 준비합니다.

4. 끓이면서 나오는 하얀 거품을 

 걷어내 줍니다.

2. 비닐 장갑을 끼고 딸기를 한 알씩 

 으깨어 줍니다. 

5. 적당히 걸쭉한 농도가 됐을 때 불을 꺼줍니다.  

 딸기잼이 식으면 조금 더 걸쭉해지니, 

 너무 끓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딸기에 설탕을 적당량 넣어주세요. 

 딸기와 설탕의 비율은 2:1 정도가 좋습니다.

6. 완성된 딸기잼을 깨끗한 병에 넣어 

 밀봉하면 완성!!

예쁘게 먹어보아요!

딸기를 꼬치에 꽂아 

준비해 둡니다.

딸기에 중탕한 초콜릿을 

코팅하듯 발라줍니다. 

슈가스프링클이나 

슈가파우더 등을 묻혀 

예쁘게 데코합니다. 

달콤함이 두 배가 된 

딸기 퐁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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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였다면 근무 중이었을 오후 시간, 

딸기 향기와 한가로운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적극 추천합니다! 반기에 한 번 정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김길준 지구장

기분 좋은 오후, 

논둑 길 밭둑 길을 지나

딸기 향기 가득한 

딸기밭에서 진행된 체험! 

달콤한 딸기 향을 맡으며 

딸기 따기와 딸기잼 만들

기 등을 하면서 

직장의 즐거움을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채정석 지국장

하루하루 늘 바쁘게 

지냈는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딸기 향이 가득한 곳에서 

직접 수확한 딸기를 보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았네요~. 

달콤한 딸기향 덕분에 

기분 좋은 퇴근길이었답니다.

김현정 총무담당


